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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도서관 지적자유 관련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일간지와 

지역일간지 총 57종을 대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등의 검색어를 통하여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적자유 사례를 다룬 

396건의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TF-IDF 분석, N-gram 분석,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TF-IDF 

분석에서 ‘금서’, ‘유해’, ‘폐기’, ‘제한’, ‘검열’과 같은 단어들이 도출되어 지적자유 침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 ‘채식주의자’과 같은 단어들이 도출되어 어린이 및 청소년 성교육 도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이 지적자유 

논의에 주로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토픽모델링 결과, ‘성교육 도서’, ‘인터넷’, ‘성범죄 작가 도서’, ‘소설 채식주의자’, ‘역사 도서’, 

‘금서읽기주간’ 등 6개의 토픽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적자유의 수호를 위한 방안으로 개별 도서관들의 지적자유에 

관한 정책 수립,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한 세대별, 주제별 지적자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major cases related to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that have attracted social attention 

in Korea from 2000 to 2024 and to explore effective strategies for protecting intellectual freedom. For this purpose, 

a total of 396 articles dealing directly with library-related intellectual freedom cases were collected from 57 

national and regional daily newspapers published between January 1, 2000, and December 31, 2024, using keywords 

such as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The study applied TF-IDF analysis, N-gram analysis, and topic modeling 

to these articles. Results from TF-IDF analyses identified terms such as “banned books,” “harmful materials,” 

“removal,” “access restriction,” and “censorship,” indicating instances of intellectual freedom infringements. 

Additionally, terms such as “children,” “youth,” “sex education,” and “The Vegetarian” revealed that books on sex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as well as Han Kang's novel “The Vegetarian,” were frequent subjects of intellectual 

freedom discussions. Topic modeling identified six topics: “sex education books,” “internet,” “books by authors 

convicted of sex crimes,” “The Vegetarian,” “historical books,” and “Banned Books Week.” In light of these findings, 

the study recommend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easures to safeguard intellectual freedom, including the 

formulation of intellectual freedom policies by individual libra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grams categorized 

by generation and theme, led by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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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고자 하는 지식과 정보

를 추구하고 획득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우

리 사회는 도서관이라는 사회기관을 만들고 이

를 기반으로 지식과 정보를 유통시키며 누구나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사상

적 배경은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이

다. 지적자유란 다소 추상적 개념으로 법에 명시

돼 있지는 않지만 각 국가들은 언론 출판의 자유 

등 법에 명시된 개념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지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표

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지

닐 뿐 아니라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신체제

와 군사정권에 의하여 사상의 자유 및 언론 출

판의 자유가 통제되었다(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우

리 사회에서 지적자유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지적자유 

침해는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주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인터넷 등으로 관련 논

의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복잡하고 다양화된 지적자유 침해 사례들을 이

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신문 기사들을 분

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도서관 

지적자유 관련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

들은 어떻게 다양화하며 확장되는지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적자유 관련 주요 사례들을 이해하고 도서관

계가 지적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

구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신문 기사 데이터

들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 분석한다. 국

내에서 지적자유와 관련된 연구는 중요성에 비

하여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김신영, 2024; 

장덕현, 2011),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마

이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적자유 원칙

지적자유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읽고, 정보

를 찾고, 말할 수 있는 권리로(ALA, 2025a), 각

국의 헌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미국의 경

우,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Haynes 

& Chaltain, 2003),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 출

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학문과 예술

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이처럼 각국의 헌법에 명시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

하며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할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알 권리와 표현의 자

유는 동일한 원칙의 2가지 측면으로 해석된다

(IFLA, 1999). 

도서관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유

롭게 획득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 도서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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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서관 활동의 주체로 국민의 자유롭고 평

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한국도서관협회, 2019). 이에 따

라 각국 도서관협회는 도서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자유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

하고 발전시켜 왔다. 미국도서관협회의 경우, 

1930년대부터 지적자유 원칙을 성문화하고 지적

자유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관련 활동을 제도화

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Knox, 2014). 미국

도서관협회는 1939년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 ‘미국도서관협회 윤리강령’(ALA 

Code of Ethics)을 채택하고 1953년 ‘독서의 자유’ 

성명(The Freedom to read Statement)을 채택

하는 등 여러 선언과 강령, 성명 등을 채택하고 

개정하여 왔다.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선언’에 따르

면 도서관은 모든 관점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하고 검열에 도전하여야 하며 당파적이거나 교

리적 반대를 이유로 자료를 제한하거나 폐기해

서는 안 된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는 출신, 연

령, 배경 또는 견해에 의해 거부되거나 제한되

어서는 안 되며 자료는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경력, 견해를 이유로 폐기되어서는 안 된

다. 지적자유 원칙은 도서관 장소인 전시 공간

과 회의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ALA, 2025b). 

또한, ‘미국도서관협회 윤리강령’에는 지적자유

를 지지하며 도서관 자료의 검열에 저항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독서의 자유’ 성명에는 사서

는 다수에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표현과 견해

를 포함하여 최대한 다양한 견해와 표현을 제

공하여야 하며 사서 개인의 정치적, 도덕적, 미

학적 견해를 기준으로 혹은 저자의 정치적 입장

이나 이력을 기준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

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디지

털 자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ALA, 

2025c; 2025d; 2025e).

미국도서관협회의 경우, 지적자유위원회와 지

적자유사무국, 독서의 자유 재단, 지적자유원탁

회의 등을 두고 지적자유 침해 현안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지적자유사무국은 지적자유 상

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정헌법 제1조

에 대하여 분석하며 지적자유에 대하여 사서와 

이해관계자들을 교육한다(Knox, 2014).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1999년 ‘도서

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

에 따르면 도서관은 지적자유를 발전시키고 유

지하는 데 기여하며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시민권을 보호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

한, 도서관은 지적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하고 용이하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모든 형

태의 검열에 반대하여야 하며 자료와 서비스의 

선정은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견해가 아닌 전

문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인종, 종교적 신념, 성별, 연령 등의 이유로 인

하여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IFLA, 1999). 

한국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 더하여 

유신체제, 군사정권에서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가 억압되었으며(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지적자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은 비교적 최근이다. 1997년 한국도서관협회는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제

정하고 2019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서

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

하지 아니하며,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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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또한, 도서관 이용

자는 모든 정보와 사상, 그리고 창작물에 제한 

없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9). 

2023년 한국도서관협회는 지적자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

다. 2024년에는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

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사서들이 도서관에

서 지적자유 침해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

을 제시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24). 한국도

서관협회는 전문위원회로 도서관지적자유위원

회를 두고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

이드라인’ 제정 등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2.2 지적자유 원칙의 적용

2.2.1 지적자유 원칙과 실정법 

지적자유 원칙은 헌법을 통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나 특정 내용이나 특정 대상에 대하여 출판

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정법이 존재하여 지적자

유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Gorman(2015)

은 지적자유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유는 현실에

서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등 모

든 관할권에서 법률에 의해 제한받으며 법률은 

때때로 상충되고 시대와 여론에 따라 변화한다

고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

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

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

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

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

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7조 제5항에는 제1

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

득하는 경우, 각 항에 정한 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국가보안법, 법률 제13722호). 

청소년보호법은 제1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

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

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

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에는 간행물과 전자출

판물이 포함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

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한다(청소년보

호법, 법률 제19841호). 또한, 인터넷에서의 청

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는 내용선

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이 명시되어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60호). 

이와 함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에는 

출판물 심의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가 명시되어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간행물

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

해성 여부를 심의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

률 제19599호). 심의 대상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등이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

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의뢰한 간행물,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단체, 지도, 단속기관 또

는 30인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위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등이 해당된다(간행물윤

리위원회, 2025). 

이처럼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률들은 각각 다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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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다소 모

호하며 검열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만,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에 따

르면 간행물윤리위원회 도서 심의의 경우, 출

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나 위헌의 소지

가 크지 않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위임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참고할 수 있다(한국도서

관협회, 2024). 이는 사서들이 사회적으로 논

란이 되는 도서에 대하여 수서를 하는 데 있어 

현실적 기준으로 참고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

해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 법률들에 

근거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독재체제, 군사정권 아래 정치적, 이

념적 도서들이 주로 금서로 지정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실질적인 민주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선정적이거나 음란

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들이 주로 지적자유 침해 

사례가 되었다(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또한,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대중화하면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이 추진되었고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차단소프트웨어가 보급되었다

(정현태, 2001). 2023년에는 일부 단체들에 의

하여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성교육, 성평등 등 

성을 다루는 도서들에 대한 지적자유 침해 사

례가 나타났으며, 점차 선정성, 성소수자, 양성

평등 현안에 관한 검열성 민원 제기가 많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서관협회는 2023년 

당시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적자유 침해에 반대

하였다(김신영, 2024). 

미국의 경우에도 실정법으로 인한 지적자

유 침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어린이,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내용을 규제하는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법

적 판단 끝에 2003년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아

동인터넷보호법의 경우, 인터넷의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선별하는 기술을 학교

와 도서관에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정부의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도서관협

회는 1997년과 2001년에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

을 발표하였다(ALA, 2025f; 2025g). 

또한, 미국의 경우, 주로 성소수자, 인종 등을 

다루는 도서들이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논

란이 되는 가운데, 주별 정치적 지형에 따라 금

서와 관련된 상반된 내용들이 주법으로 제정되

고 있다. 일부 주들은 금서를 옹호하는 내용을, 

또 다른 일부 주들은 금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다룬다(이승호, 2024). 2023년 아칸소주는 미

성녀자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도서를 도서관

에 비치하면 사서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내용

이 담긴 법률인 ‘Act 372’를 통과시켜 논란이 

되었다(Peet, 2025). 일리노이주는 2023년 특

정 도서를 금서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

긴 도서검열금지법인 ‘Public Act 103-0100’을 

제정하였다(김신영, 2024). 

2.2.2 선정과 검열

도서관은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구입하지 않

으며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료를 

구입하는 예산과 서가 등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

서관은 지역사회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

들을 구비하여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명을 지닌다. 이에 사서들은 전



55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9권 제1호 2025

문성을 기반으로 자료 선정권을 가지고 수서 업

무를 수행한다. 

선정은 특정 도서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

는 행위이지만 검열과는 다르다. 검열은 정부 

혹은 일부 개인, 집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

나 반대하는 사상과 정보를 억압하는 것이다. 

잠재적 검열자는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부적절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억압하고 

제거한다. 이는 자료의 일부를 삭제, 제거, 변경, 

편집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ALA, 2025h). 선

정자와 검열자를 비교하면, 선정자는 도서를 

비치할 가치를 찾는 긍정적 의도를 갖지만 검

열자는 도서를 거부할 이유를 찾는 부정적 의

도를 지닌다. 또한, 선정자는 작품의 내적 가치

를 중시하고 작품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며 자신

의 편견이나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지만, 검

열자는 저자의 정치적 지향 등 외적 기준을 중

시하고 작품의 맥락이 아닌 일부 단어나 구절

에 집중한다(Asheim, 1953). 

다만,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지적자유 원칙

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도서에 대하여 검열에 해당하는 열람제한이나 라

벨링을 자발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2019년 파

주중앙도서관은 편향적 역사 인식으로 논란이 

된 도서 ‘반일 종족주의’ 표지에 안내문구를 붙

여 해당 도서 외에 다른 도서들을 안내하였다

(송현경, 2021). 2021년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범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 한예찬씨의 도서들

을 열람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사서들은 여러 이유로 수서제한 및 열람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57.5%가 동의하였다(배

경재, 2022). 

2.3 선행연구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관심

을 모으는 지적자유 관련 주요 사례들을 분석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적자유 원칙과 관련

하여 사례와 동향을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내 연구를 보면, 우선,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80년~1990년

대까지, 혹은 2000년대까지 검열 및 금서를 중

심으로 관련 사례 및 동향에 대하여 분석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한국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정부에 의해 정치

적, 이념적 서적이 주로 금서가 되었으며 1990

년대부터는 선정적 도서들이 주로 금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적 도서에 대한 정

부의 검열은 지속되었는데, 2008년에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 

다음으로 2000년대 이후 연구로, 사서들을 

대상으로 지적자유 및 검열 사례와 관련하여 행

태 및 인식을 인터뷰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김신영, 2024; 

배경재, 2022; 정현태, 2000). 우선, 2023년 10월 

기준 최근 3년간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한 

주된 현안은 선정성 등과 관련한 검열성 민원 제

기로 나타났다(김신영, 2024). 또한, 사서들은 작

가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아 열람제

한을 한 현안의 경우, 다른 현안들에 비하여 검열

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배경재, 2022). 인터넷에서의 지적자유와 관

련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정현태(2001)의 경

우, 공공도서관의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등 현황

과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국외 연구를 사례와 동향 연구 중



 2000년대 이후 신문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 분석  553

심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2000

년대에 이르기까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지적

자유 사례 및 동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을 찾

아볼 수 있다. 우선, 지적자유 원칙과 관련하

여 미국도서관협회는 1939년부터 1969년까지 

지속적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을 개정하며 발전

시켰다(Robbins, 1996). 1970년대부터 2005년

까지 미국 내 도서관 지적자유 관련 사례를 분

석한 연구를 보면, 도서관에서의 정보 접근권

에 대하여 도서뿐 아니라 인터넷, 회의실 및 전

시 공간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Cohen & 

Minow, 2006). 인터넷에서의 지적자유와 관련

하여, Dresang(2006)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인

터넷을 통하여 많은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지적자유가 확대된 반면, 아동

인터넷보호법의 합헌 판결은 제약을 가져왔다. 

지금까지 국내외 사례 및 동향 연구 중심으

로 지적자유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국내에서 2000년대 이후의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거

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빅데

이터를 중심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신문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

용하여 도서관 지적자유 관련 주요 사례를 주

제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신문 기사는 신문사가 매일 가장 중요한 현

안을 게이트키핑을 거쳐 기사화하는 것으로

(Shoemaker & Vos, 2009), 사실 확인과 검증

이 이루어져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다. 이

에 신문 기사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 전반의 여

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여 다양한 사례 

및 동향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김혜경, 2011; 박나래, 김한근, 2024; Hossain 

et al., 2021; Pollak et al., 2011). 

본 연구가 방법론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텍스

트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으로, 패턴과 트

렌드를 식별하여 텍스트 내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이남호, 2024). 특히, 대량의 텍스트를 분

석하는 경우, 정성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면 연구

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비용과 시간 

소요가 큰데,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이를 보완할 

수 있다(홍순구, 임지원, 2021).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언론사 기사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

즈(www.bigkinds.or.kr)가 제공하는 전국일간

지 12종과 지역일간지 45종 등 총 57종을 대상

으로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적자

유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전국일간지의 수도권 

중심 기사와 함께 지역일간지의 지역을 중심으

로 한 기사들을 포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신문 데이터 수집에 있어 검색어는 ‘도서관 

지적자유’, ‘도서관 검열’, ‘도서관 금서’, ‘도서

관 사회적 논란’, ‘도서관 열람제한’, ‘도서관 자

료제한’, ‘도서관 이념서적’, ‘도서관 불온서적’, 

‘도서관 청소년보호’, ‘도서관 인터넷검열’, ‘도

서관 온라인검열’을 선정하였다. 검색어의 경

우, 국내 도서관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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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김신영, 2024; 배경재, 2022; 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정현태, 2000; 2001)를 

토대로 주요 키워드들을 도출하여 선정하였다. 

정현태(2000)는 전반적인 도서관 지적자유 사

례를 분석하며 ‘이념도서 제거와 자기검열’, ‘금

서와 추천도서’, ‘사회적 기준’, ‘청소년 이용제

한’, ‘이념자료 열람제한’, ‘인터넷 검색제한’ 등

의 키워드들을 사용하였다. 이명희(2004)와 장

덕현(2011)은 정치적 서적에 대한 검열에서 음

란물과 관련한 검열까지 지적자유 침해 및 검

열 대상의 변화에 대해 파악하며 ‘검열 사례’, 

‘금서 사례’, ‘사상 통제의 역사’, ‘이념서적’, ‘국

방부 불온서적’, ‘음란물’, ‘청소년보호’ 등의 키

워드들을 활용하였다. 배경재(2022)와 김신영

(2024)은 2010년대 후반부터 지적자유와 관련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 및 사서

들의 인식들을 분석하며 ‘나다움어린이책 검열 

논란’, ‘장서 열람제한’, ‘자료 열람제한’, ‘수서

제한’ 등의 키워드들을 사용하였다. 인터넷과 관

련한 지적자유에 대해 분석한 정현태(2001)는 

‘인터넷음란물’, ‘청소년보호’, ‘인터넷 내용등급

제’, ‘차단소프트웨어’ 등의 키워드들을 활용하

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우

선, ‘도서관 지적자유’, ‘도서관 검열’, ‘도서관 금

서’의 검색어를 선정하였다. 이는 도서관과 연관

된 지적자유 기사들을 수집할 수 있는 검색어로, 

김신영(2024), 배경재(2022), 이명희(2004), 장

덕현(2011), 정현태(2000)를 기반으로 선정하

였다. 다음으로 ‘도서관 이념서적’, ‘도서관 불

온서적’의 검색어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치적 서적과 지적자유 관련 기사들을 수집하

고자 했으며, 이명희(2004), 장덕현(2011), 정

현태(2000)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또한, ‘도서

관 청소년보호’의 검색어를 선정하였다. 선정적 

도서 및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지적자유 기사들

을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이명희(2004)와 정현

태(2001)를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도

서관 사회적 논란’, ‘도서관 열람제한’, ‘도서관 

자료제한’의 검색어를 선정하였다. 2010년대 이

후 지적자유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다룬 기

사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김신영(2024)과 배

경재(2022)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도서관 인

터넷검열’, ‘도서관 온라인검열’ 검색어의 경우, 

인터넷과 관련한 지적자유 기사들을 수집하고

자 정현태(2001)를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신문 데이터 2297건

을 수집하였다. 이 중 중복 기사와 주제와 무관

한 기사, 단순 행사안내 기사, 동정 및 인사 기

사 등을 삭제하여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적자유 사례를 다룬 신문 데이터 396건을 확

보하였다. 전국일간지의 기사는 288건, 지역일

간지의 기사는 108건이다. 

본 연구는 신문 데이터에 대하여 기사 제목과 

기사 본문 첫 200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기사 본문의 주제와 핵심 내

용을 요약하여 작성된다. 또한, 신문 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형식은 역피라미드형

으로, 기사의 가장 앞부분에서 기사 내용에 대한 

요약이 이루어진다(오택섭 외, 2020). 

데이터 전처리에는 파이썬으로 한국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KoNLPy(Korean NLP in 

Python)의 okt 모듈을 활용하였다(박은정, 조

성준, 2014). 이를 통하여 주요 명사를 추출하

고 조사, 접속사, 특수기호, 연구 목적과 관련이 

없는 단어 등을 제거하였다. 이후 유사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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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쳤다. 데이터 전처리 

결과, 총 1만4345개의 단어 중 중복을 제외한 

고유 단어수는 2900개로 집계되었다.

3.2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수집한 신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도

서관 지적자유 사례에 대한 상위 키워드와 주제

를 도출하여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자 텍스트마이닝 기법들을 적용하였

다. 우선, 신문 데이터에 대한 양적 분석을 위하

여 연도별, 매체별 기사 건수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

석, N-gram 분석, 토픽모델링(Topic modelling)

을 수행하였다. TF-IDF 분석의 경우, 문서 내

에서 해당 키워드들이 갖고 있는 중요도를 고

려하는 키워드 추출 기법으로, 단순 빈도분석

에서 나타나는 일반 주제어의 비중을 낮추고 

주제 식별력이 높은 단어들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가중치 분석이다. 이를 통하여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측

정할 수 있다(송민, 2017). N-gram 분석은 문

서 내 연결된 상위 단어쌍을 파악하고자 수행

하였다. N-gram 분석은 텍스트 내 N개의 연속

된 연결 단어들을 파악하는 분석 기법으로, 문

서 내 단어들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

게 활용된다(문예령 외, 2024). 

다음으로 본 연구는 문서 내 구조를 파악하여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의 주요 토픽을 추출하기 

위하여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였다. 토픽모

델링은 문서 모음에서 토픽을 발견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정보가 포함된 방대한 문서 아카이브에

서 텍스트의 단어를 분석함으로써 숨겨져 있는 

텍스트의 주제 구조를 발견한다(Blei, 2012). 본 

연구에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초기에는 pLSI(Probabilistic Latent Sementic 

Index)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Blei et al. 

(2003)이 LDA 알고리즘을 발표한 이후에는 LDA 

알고리즘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남춘호, 2016). 

pLSI는 텍스트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 데 유

용하지만, 각 문서에 대한 확률적 토픽 분포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불완전하며, LDA

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기법으로 제시되었다(Blei 

et al., 2003). LDA는 문서 내 존재하는 다양한 

토픽을 파악하고, 각 토픽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는 각 문서의 토픽 분포와 각 토픽에 포함된 단

어들의 비중을 추정함으로써 문서 전체에 내재

한 토픽들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며,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반영하는 데 적합한 모델링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남호, 2024). 

분석 절차를 보면, 먼저, 상위 키워드 및 상

위 연결 단어들을 파악하고자 TF-IDF 분석, 

N-gram 분석을 수행하였다. N-gram 분석의 

경우, 2-gram, 3-gram 분석을 수행하여 2개 

및 3개의 연속된 연결 단어들을 파악하였다. 분

석은 각각 상위 30개까지 수행하였다. 다음으

로 본 연구는 LDA 기반 토픽모델링 분석을 시

도하였다. α값과 β값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였

으며 이터레이션(iteration)은 50으로 설정하

였다. 분석에 파이썬의 gensim과 sklearn 라이

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는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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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

4. 분석결과

4.1 기사량 분석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에 대한 신문 기사 건

수를 연도별, 매체별로 분석하였다. 연도별 분

석을 하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해마다 

8~11건의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들이 기사화되

었다. 당시 인터넷이 대중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인터넷 검열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

었으며(정현태, 2001), 도서관을 대상으로도 관

련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어 기사 건수는 해

마다 0~2건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낮았음을 보

여주었으며, 2015년 37건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보수 성향 단체가 학교와 도서관의 일부 도서에 

대해 이념 논란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바

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가 조직되고 ‘금

서읽기주간’이 시작되었다(양선아, 2023).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사 건수는 10~16

건으로 나타났는데, 해마다 열린 ‘금서읽기주

간’ 기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사례들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

대, 2016년에는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와 관

련하여 일부 학교 및 보수 성향 학부모들이 문

제제기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김용래, 2016). 

이후, 비교적 안정적이던 기사 건수는 2021년에 

30건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

를 저지른 동화작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된 이후, 도서관들은 해당 작가의 도서를 열람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배경재, 2022; 

이다예, 2021), 관련 기사들이 2021년까지 게재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과 2024년에 기사 건수는 급증하여 각

각 90건, 106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나다

움어린이책’과 관련하여 성교육, 성평등 도서에 

대한 일부 단체들의 열람제한 요구가 있었다(김

신영, 2024). 2024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유해도서로 지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이우

연, 2024). 연도별 기사 건수는 <그림 2>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매체별 기사 건수를 분석하였다. 기

사가 가장 많이 게재된 신문은 한겨레로 67건으

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향신문이 64건으로 2

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신문 25건, 국

민일보 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한겨레 등 진보 성향의 신문들이 지적자유에 상

대적으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

일보는 기독교 계열로(국민일보, 2025), 상대적

으로 보수적 성향으로 볼 수 있는데, 도서와 관

련하여 청소년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관심

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최경식, 2023). 매체별 

기사 건수는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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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기사 수

<그림 3> 매체별 기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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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F-IDF 분석

TF-IDF 분석 결과를 보면, ‘도서관’(25.56)

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 ‘도

서’(24.15), ‘금서’(14.92), ‘경기도’(14.28) 순으

로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다음으로 ‘학교’(12.84), 

‘어린이’(12.76), ‘교육청’(11.51), ‘성교육’(10.72), 

‘단체’(10.51)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보면, 학

교 및 어린이, 성교육 도서가 도서관 지적자유

와 관련하여 핵심 논의 대상이 되며 교육청과 

일부 단체들이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중요

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주되게 나타났다. 

상위 11~20위 TF-IDF 분석 결과에서는 ‘청

소년’(10.16)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

어 ‘한강’(9.94), ‘채식주의자’(9.04), ‘작가’(8.91) 

등이 이 구간에 위치하였다. 이는 청소년 및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와 관련한 논의가 핵심

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위 21~29

위 TF-IDF 분석 결과를 보면, ‘검열’(7.67)이 가

장 높은 중요도를 기록하였으며, ‘서울시’(7.63), 

‘의원’(7.60), ‘충남도’(7.21), ‘인터넷’(7.12) 등

이 나타난다. 이는 도서관 지적자유와 관련하

여 의회에서의 논의가 중요하게 나타나며 지역

적으로는 서울시와 충청남도에서 주로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F-IDF 분석은 <표 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3 N-gram 분석 

2-gram 분석 결과, ‘유해 도서’(86회)가 가

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기도 교

육청’(75회), ‘학교 도서관’(75회), ‘성교육 도서’ 

(59회)가 상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 ‘청소년 유해’(50회) ‘시민 연대’(45회) ‘어린

이 청소년’(43회) 등도 나타났다. 이는 학교도

서관 및 성교육 도서와 관련한 논의,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한 논의가 도서관 지적자유 논의

에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 시민들의 활동 및 연대도 관련 논의에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 11~19위 분석 결과에서는 ‘도서 폐기’ 

(38회)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어 

‘금서 지정’(36회), ‘한강 작가’(34회), ‘학부모 

순위 단어 중요도 순위 단어 중요도 순위 단어 중요도

1 도서관 25.56 11 청소년 10.16 21 검열 7.67

2 도서 24.15 12 논란 10.08 21 비치 7.67

3 금서 14.92 13 한강 9.94 23 서울시 7.63

4 경기도 14.28 14 폐기 9.73 24 의원 7.60

5 학교 12.84 15 채식주의자 9.04 25 제한 7.58

6 어린이 12.76 16 작가 8.91 26 시민 7.48

7 유해 12.42 17 독서 8.88 27 충남도 7.21

8 교육청 11.51 18 교육 7.93 28 인터넷 7.12

9 성교육 10.72 19 열람 7.85 29 노벨문학상 7.06

10 단체 10.51 20 평등 7.81 29 문화 7.06

<표 1> TF-IDF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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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32회) 순으로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이 외 

‘문화 시민’(32회), ‘금서 주간’(31회), ‘인명 사

전’(26회), ‘친일 인명’(26회) 등이 나타났다. 도

서관 지적자유 논의에 있어 금서 및 도서 폐기

와 관련된 지적자유 침해 논의와 함께 학부모 

단체와 문화 시민이 주로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 친일인명사전이 거론되고 있으며 

‘금서읽기주간’도 주요하게 언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21~29위 분석 결과에서는 ‘평등 도서’ 

(24회), ‘어린이 성추행’(24회)이 가장 높은 빈

도를 보였다. 뒤를 이어 ‘소설 채식주의자’(23

회), ‘국회 교육’(22회), ‘인터넷 내용’(21회), ‘내

용 등급제’(20회)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성평등 도서, 한강 작가

의 ‘채식주의자’가 주로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자유가 주

로 논의되며 어린이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언

급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인터

넷과 관련한 내용등급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2-gram 분석 결과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3-gram 분석 결과를 보면, ‘독서 문

화 시민’(32회)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문화 시민 연대’(31회), 

‘청소년 유해 도서’(26회), ‘친일 인명 사전’(26

회), ‘인터넷 내용 등급제’(20회)가 나타났다. 

또한 ‘국회 교육 위원회’(17회) ‘노벨문학상 한

강 작가’(16회) ‘성교육 평등 도서’(15회) 등이 

뒤를 이었다. 독서 문화와 관련한 시민들의 활

동 및 연대가 도서관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중

요하며 청소년 도서, 친일인명사전, 한강 작가 

작품, 성교육 도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등이 주

된 논의의 대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논의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20위에서는 ‘유해 도서 심의’(13회)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13회) 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어 ‘도서관 어린이 청소년’(12

회), ‘작가 소설 채식주의자’(12회), ‘경기도 교

육청 국정감사’(11회), ‘어린이 성추행 혐의’(11

회) 등이 나타났다.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와 관

련하여 어린이, 청소년과 소설 ‘채식주의자’가 

주로 언급되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과 국정

감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경기도교육청의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의 주된 질

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논의도 주요하게 나타났다.

상위 25~28위까지는 ‘인명 사전 구입’(10회), 

‘채식주의자 청소년 유해’(10회), ‘학교 도서관 

성교육’(10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성추

행 혐의 실형’(9회), ‘전국 학부모 단체’(9회) 

등이 뒤를 이었다. 소설 ‘채식주의자’의 청소년 

유해도서 논란 및 학교도서관의 성교육 도서, 

친일인명사전 비치와 관련된 논의들이 주를 이

룬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국 학부모 단체가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으며 성추행 실형 혐의 

등 성범죄와 관련한 논의도 주요하게 나타났다. 

3-gram 분석 결과는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4 토픽모델링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

픽모델링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한 

적정 토픽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토픽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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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단어 빈도(회) 순위 단어 빈도(회)

1 유해 도서 86 16 금서 주간 31

2 경기도 교육청 75 17 도서 검열 30

2 학교 도서관 75 18 노벨문학상 한강 29

4 성교육 도서 59 19 인명 사전 26

5 열람 제한 54 19 친일 인명 26

6 도서관 비치 53 21 어린이 성추행 24

7 청소년 유해 50 21 평등 도서 24

8 시민 연대 45 23 도서 선정 23

9 어린이 청소년 43 23 소설 채식주의자 23

10 독서 문화 40 23 지적자유 침해 23

11 도서 폐기 38 26 국회 교육 22

12 금서 지정 36 27 중앙 도서관 21

13 한강 작가 34 27 인터넷 내용 21

14 학부모 단체 32 29 내용 등급제 20

14 문화 시민 32 29 성교육 평등 20

<표 2> 2-gram 분석 결과

순위 단어 빈도(회) 순위 단어 빈도(회)

1 독서 문화 시민 32 14 연대 독서 문화 12

2 문화 시민 연대 31 14 작가 소설 채식주의자 12

3 청소년 유해 도서 26 14 청소년 유해 매체 12

3 친일 인명 사전 26 14 출판 배포 금지 12

5 인터넷 내용 등급제 20 20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 11

6 국회 교육 위원회 17 20 성교육 도서 폐기 11

7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16 20 어린이 성추행 혐의 11

8 성교육 평등 도서 15 20 채식주의자 유해 도서 11

9 도서 열람 제한 14 20 한강 작가 소설 11

10 국립 중앙 도서관 13 25 인명 사전 구입 10

10 우수 문학 도서 13 25 채식주의자 청소년 유해 10

10 유해 도서 심의 13 25 학교 도서관 성교육 10

10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13 28 성추행 혐의 실형 9

14 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12 28 전국 학부모 단체 9

14 도서관 열람 제한 12 28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 9

<표 3> 3-gram 분석 결과

부터 9개까지 분석을 진행하여 적정 토픽수로 

6개를 추출하였다. coherence 값은 중간 정도

이며, perplexity 값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토

픽의 적절한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토픽 1은 ‘경기도’(0.047), ‘성교육’(0.047), ‘교

육청’(0.033), ‘평등’(0.031), ‘폐기’(0.031),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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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0.029)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토픽에서는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성교육, 

성평등 도서의 검열과 관련된 지적자유 사례가 

나타나며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부각되었다. 또

한, ‘의원’(0.025), ‘단체’(0.024)가 주요하게 나

타났는데,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적자유 침

해가 나타나며 일부 의원들도 이와 관련하여 지

적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토픽명은 ‘성교육 도서’로 부여하였다. 관련 기

사 수는 92개(23.23%)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이 2024년 2월까지 ‘유해한 성교육 도서 

선정 유의 안내’ 등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들이 2500여권의 

관련 도서들을 폐기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했으며 경기도의회에 교육감

이 출석한 가운데 관련 현안이 논의되었다(오

상도, 2024). 또한, 충청남도의 경우, 2023년 5

월부터 보수 성향 단체들을 중심으로 성교육 

등 성을 다룬 일부 도서들에 대하여 공공도서

관에 공문을 보내 폐기를 요구하였다. 이어 한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의 주장

과 관련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충남지사는 이

에 대한 답변으로 열람제한을 언급하였다. 이

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들과 도지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송인걸, 2023). 

토픽 2는 ‘인터넷’(0.058), ‘차단’(0.029), ‘등

급제’(0.023), ‘내용’(0.023), ‘음란’(0.018)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음란물과 관련하여 인

터넷 차단 및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내용이 부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적자유’(0.020), ‘정보’ 

(0.016)를 보면, 정보 접근권 및 지적자유 수호

와 관련된 언급이 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이에 토픽명은 ‘인터넷’으로 부여하였다. 관련 

기사 수는 64개(16.16%)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대중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내용등급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

다. 당시 정보통신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

츠에 대한 등급제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이어졌으며(진보넷, 2025), 관련 기사들

이 게재되었다. 관련 논의는 미국에서도 진행되

었는데, 인터넷의 특정 내용을 차단하는 아동인

터넷보호법은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

며 이는 국내에서도 관심을 가진 현안이었다(태

원준, 2003). 이와 같은 흐름은 도서관에도 영향

을 미쳤다. 국내의 경우, 도서관에 차단소프트웨

어가 설치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도서관들이 아

동인터넷보호법을 준수하여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현태, 2001; ALA, 2025g). 

토픽 3은 ‘한예찬’(0.045), ‘혐의’(0.04), ‘제

한’(0.038), ‘성추행’(0.036), ‘선고’(0.025), ‘동화

작가’(0.022)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를 보면 동화작가 한예찬, 성추행 혐의 및 선고, 

제한 등의 단어가 주로 부각되었다. 동화작가

로 활동하던 한예찬씨가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도서가 열

람제한되는 사례가 주된 내용으로 해석된다. 

‘성북구’(0.02)는 주로 언급된 지역으로 성북구 

도서관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토픽명은 ‘성범죄 작가 도서’로 부

여하였다. 관련 기사 수는 40개(10.10%)로 나

타났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2020년 동화작가 한예

찬씨는 1심에서 아동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

고받았다. 이에 따라 각 도서관들은 그의 책을 

열람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성북구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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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은 개별사건에 대한 특수한 조치로 한예찬

씨의 저서를 열람제한한다는 공지를 누리집에 

게시하였다(이다예, 2021; 정인화, 2021).

토픽 4는 ‘유해’(0.054), ‘청소년’(0.05), ‘한강’ 

(0.041), ‘채식주의자’(0.028), ‘노벨문학상’(0.027), 

‘작가’(0.025)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토픽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도서로 분류되며 지적

자유가 침해된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하여 ‘학부모’(0.026), ‘단체’(0.022), ‘경

기도’(0.021)를 보면, 학부모 단체가 지적자유 

침해의 중심이 되며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나

타난 현안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토픽명은 

‘소설 채식주의자’로 부여하였다. 관련 기사 수

는 88개(22.22%)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경기도의 몇몇 학교도서

관에서 ‘채식주의자’를 폐기 및 열람제한을 한 

것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알려지

며 검열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

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

졌고 경기도교육감이 해명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채

식주의자’는 유해도서라는 주장은 지속되었다

(오상도, 2024; 이채윤, 2024). 

토픽 5의 경우, ‘서울시’(0.050), ‘왜곡’(0.035), 

‘광주시’(0.034), ‘사전’(0.028), ‘친일’(0.027), ‘인

명’(0.026)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사전, 친일, 

인명이 부각되었으며 지역으로는 서울과 광주

가 주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왜곡과 관

련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의회’(0.025), ‘비치’(0.023)를 보

면, 자료의 비치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관련 내

용이 의회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픽명은 ‘역사 도서’로 부여하였다. 

관련 기사 수는 42개(10.6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6년 서울시교육청이 친일인명

사전의 학교도서관 비치를 추진하던 중 일부 

학교 및 보수 성향 학부모들이 이를 거부하고 

문제제기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서울시

의회가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거부한 학교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김용래, 2016; 김

향미, 2016).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

하여 서술한 도서에 대해 출판 금지 조치가 취

해졌으며, 도서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

곡한 도서들이 비치돼 논란이 되었다(곽혜진, 

2021; 세계일보, 2019).

토픽 6의 경우, ‘금서’(0.099), ‘독서’(0.05), ‘문

화’(0.034), ‘시민’(0.028), ‘연대’(0.027), ‘지적자

유’(0.024)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금서를 읽는 

등 독서 문화에 관심이 모아지며 시민들의 연대 

및 지적자유에 대한 관심이 중시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주간’(0.022), ‘지정’ 

(0.022)이 주요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주

간이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토픽명은 ‘금서읽기주간’으로 부여하였다. 관련 

기사 수는 70개(17.68%)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5년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어린이, 청소년 대상 일부 도서에 대하여 이념 

논란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바람직한독서문화

를위한시민연대가 조직되었으며 2015년부터 해

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금서읽기주간’을 열

고 역사 속 금서를 읽고 플래시몹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양선아, 2023). 토픽

모델링 핵심토픽별 주요 키워드는 <그림 4>에

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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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토픽모델링 핵심토픽별 주요 키워드

4.5 시사점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신문 빅데이터를 통

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도서관 지적

자유 관련 주요 사례 및 동향을 파악하고 각 사

례들이 어떻게 다양화하며 확장하는지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서관계가 각 사례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 지적자유 침

해 현안은 청소년보호, 역사 도서, 저자의 성범

죄 관련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주

된 지적자유 침해 현안은 선정성을 이유로 한 

청소년보호 관련으로 TF-IDF 분석에서 ‘어린

이’, ‘청소년’ 등의 관련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토픽모델링에서 ‘성교육 도서’, ‘소설 채식주의

자’ 등 2개의 토픽이 이에 해당하였다. 해당되

는 기사 수는 총 180개로 45.45%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검열이 사라지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표현의 자유가 강화하면

서 선정적 도서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기 시작

했다(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특히, 점차 

선정성 등에 관한 검열성 민원 제기가 많아진

다는 점에서(김신영, 2024), 이는 앞으로도 발

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적자유 현안 중 하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친일인명사전 

등 역사서를 둘러싼 지적자유 침해 논란이 제

기되고 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여 오류가 포함된 도서와 관련한 논란이 나타

나고 있다. 2-gram 분석에서 ‘인명 사전’,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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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등의 분석이 나타났으며 토픽 중 ‘역사 도

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비중은 적어 기사 수 

총 42개로 10.61%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도서가 주된 검열의 대

상이 되었으며(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역

사 도서에 대한 지적자유 침해는 이와 같은 정

치적, 이념적 지적자유 침해의 맥락에 있다. 우

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한국행정연구원, 2024), 관

련한 지적자유 침해는 적은 비중이나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현안과 관련하

여 지적자유 침해 논란이 나타났다. 성범죄 작

가 도서의 경우, 저자의 성범죄가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도서관에서 해당 저자의 저서에 대

한 열람제한이 이루어졌다(이다예, 2021; 정인

화, 2021).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 2-gram 분

석에서 ‘어린이 성추행’이 나타났으며, 비중이 

10.10%로 적긴 하나 토픽모델링에서 하나의 

토픽으로 분류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자료는 창작자의 출신, 경력, 견해를 이유로 폐

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ALA, 

2025b), 이는 검열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서들

은 저자의 성범죄 현안과 관련한 열람제한의 

경우, 검열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현장에서 여러 이

유로 수서제한 및 열람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배경재, 2022). 이

에 따라 전문성에 기반을 한 선정과 제거에 초

점을 맞추는 검열의 차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

각해 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청소년보호, 역사 도

서 등 다양한 지적자유 침해 현안이 나타날 것

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개별 도서관들은 수서 업무 및 자료선정, 민원 

대응과 관련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

여야 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개별 도서관들이 

지적자유 침해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

여 2024년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 가이드라

인’을 발표하였다. 개별 도서관들은 이를 참고

하여 도서관서비스 전반에 지적자유를 보장하

는 정책을 수립하고 자료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민원이 제기된 자료에 대한 재심의 절

차를 명시할 수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24). 

또한, 사서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열람제한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도서 

및 역사 왜곡 등 잘못된 사실이 포함된 도서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도 해당 정책 및 관련 절차

를 적용할 수 있다. 도서관은 물리적, 재정적 이

유로 모든 도서를 비치할 수 없어 사서의 전문

성을 기반으로 도서를 선정한다. 사서들은 한

정된 자원을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

회 및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들을 수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배경재(2022)는 배제가 

아닌 선정의 과정으로서 수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문화된 매뉴얼을 갖출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지적자유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gram 분

석에서 ‘문화 시민 연대’가 나타났으며 토픽모

델링에서 ‘금서읽기주간’은 하나의 토픽으로 나

타났다. 기사 건수는 70개로 전체 기사 중 비중

은 17.68%에 이르렀다. 이는 그만큼 시민들의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인식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도서관 지적자

유 침해 현안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도서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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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유 침해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우호적 

환경에 놓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금서읽기주간’ 캠페인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으

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계는 시

민들의 높은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문직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를 중

심으로 개별 도서관들과 함께 지적자유를 주제

로 하는 세대별, 주제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선정성과 관련

한 검열성 민원제기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성

교육 도서가 주된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는 만큼 

성교육 및 성교육 도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성교육 전문가 및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

력하면 보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관련 지

적자유 현안이 발생했을 때, 보다 긴밀하게 협

력할 여지가 높아진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민들은 성교육 및 성교육 도서의 역

할과 의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지적자유 현안을 

포함하여 지적자유를 주제로 청소년들을 주체

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청소년보호를 이

유로 도서에 대한 검열성 민원 제기가 나타나

는 경우, 해당 도서를 읽는 주체는 청소년임에

도 국내에서 관련 현안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낸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미국의 경

우, 청소년들이 스스로 관련 주장을 펼치며 다

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Dresang, 2006). 청소

년들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적자유 

및 검열,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개별 도서관들의 지적자유 수호에 대

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개별 도서

관들은 현장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교

류하며 이용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서비스한다. 

따라서 평소 지역사회 및 이용자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적자유를 주제로 소통하고 문

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 개별 도서관들은 이

용자들이 ‘금서읽기주간’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으며, 사서와 이용자들은 함께 역사 속 금

서들을 읽으면서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에 대

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지역사회 및 이용자들의 지적자유에 대

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지적자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필요하며 중요하다. 

셋째, 새로운 기술 도입과 관련한 지적자유 

침해 현안도 나타났다. 2-gram 분석에서 ‘인터

넷 내용’, ‘내용 등급제’가 나타났으며 토픽 중 

하나로 ‘인터넷’이 추출되었다. 기사 수는 64개

로 16.16%에 이른다. 인터넷에 대한 지적자유 

침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

술이 대중화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은 현안으

로, 정보의 확장과 함께 정보에 대한 제약이 논

의되며 대중의 반발을 낳았다. 이는 향후 증강

현실(AR), 가상현실(VR), 메타버스 등 정보 

접근과 체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기술의 대중화

에 있어서도 지적자유 침해가 등장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도서관은 새로운 기술을 도

입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이에 대한 리터러시를 향상시

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새로

운 기술의 대중화와 이에 따른 지적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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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향후 도서관계가 대응이 필요한 현안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도서관 지적

자유 침해는 도서 검열뿐 아니라 매체별 자료와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

며, 도서관계는 도서관 운영 전반에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제

안이 된 바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24). 

5. 결 론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사회적 관심을 모

은 지적자유 관련 사례에 대하여 주요 키워드

와 토픽을 파악하여 지적자유 관련 사례가 다

양화하고 확장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도서관계

가 지적자유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지적자유를 주제로 한 

논문 중 2000년대 이후 국내 지적자유 사례들

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우리 사

회 지적자유 침해 현안은 청소년보호, 역사 도

서, 저자의 성범죄 관련, 인터넷 등 다양하게 나

타났다. 또한, ‘금서읽기주간’ 등 지적자유 침해

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개별 

도서관들이 지적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

하고 이를 준수하여 지적자유 침해에 대응할 것

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도서관협회 및 

개별 도서관들은 시민들의 지적자유에 대한 높

은 관심을 기반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

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지적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도서관

계는 향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지적자

유 수호에 대해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적자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사회

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발표 등은 주요 키워드 및 토픽으로 도출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2000

년대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지적

자유 사례에 대하여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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